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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○ 선정직원 : 어르신청소년과 “이복희” 주무관

“당신을 ‘고독사’로부터 지켜드립니다. 방1개당 월 300~500엔이면 시신 처리, 집청소,

유품정리까지 전부 다 해드립니다.” 2015년 9월 일본의 한 보험회사가 내놓은 ‘고독사 

특화 상품’ 선전 문구라고 한다.

고독사가 증가하는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위의 문구는 비단 일본만의 현상은 아니다.

동작구 또한 어르신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13.4%를 차지하고 있어, 홀몸어르신을 

위한 복지 사업은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.

이런 어르신 복지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‘이복희’ 주무관은 관내 홀몸어르신

11,700명 중 820명을 대상으로 어르신의 안전을 확인하고 보건·복지서비스를 안내하는

노인돌봄기본·종합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고있다. 또한 사회적 교류 단절로 자살위험이

높은 60명의 어르신에게는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친구를 만들어주어 자연스러운 돌봄

체계로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이 달의 우수 직원으로 선정되는

영예를 안았다.


